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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학교육의 여건 또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학령기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대학교육 환경

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교육적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대학의 노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변화에 따른 과제는 크게 입학자원의 범위 확장, 내실 있는 교육의 제

공, 역량 갖춘 인재의 배출, 그리고 교육적 과제 이행을 위한 행·재정적 기반 등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성인학습자들

에게 대학문호를 개방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구성원 모두가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또한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재정적 기반과 관련하여 대학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범주와 요인을 고려하

면서 변화의 노력을 꾀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사회 변화, 고등교육, 교육적 과제, 대학운영 체제

Abstract The conditions of university education are also changing as society changes. In particular, the rapid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heralds a change in the environment of university education.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draw up educational issues that arise with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propose the university's efforts to resolve them. For example, the challenges of change include expanding the 
scope of admission resources, providing substantial education, producing competent talent, an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bases for implementing educational tasks.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nge in 
educational paradigm for all members to have a solid education, starting with opening university doors to adult 
learners. In addition, efforts to change need to be made in consideration of various categories and factors in 
order to strengthen the educational power of universities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foundations for implement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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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변화의 맥락 중에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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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빼놓을 수 없다. 2014년 당시 대학 구조개혁 추진

정책의 배경에는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

과하게 될 것을 감안하여 각종 평가에서 대학정원 감축

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도 중요한 변화의 맥락 중 하나

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많은 변

화를 실감나게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은 사회는 인간과 인공지

능, 현실 세계와 가상현실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 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존

엄이 더 신장되고 보호되기보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

다. 이에 이러한 비극적인 사회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

서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각성, 철저한 깨달음,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4차 산

업혁명 사회에 교육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

다.[1]

학령인구와 감소와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과 더불어

대학진학률의 변화도 눈여겨 봐야 한다. 대학진학률이

70%수준인 보편화 단계에서의 고등교육은 대학구성원

의 구성배경이 다양해진 만큼 초창기 대학과는 달리 대

학 운영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처럼 대학은 시대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예전의 교육패러다임에 근거한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고등교육기관의 주도적인 역할

론이 대두되는 시점이고, 특히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고등교육의 역할과 기능, 기관의 유형과 규모,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등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

등교육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2] 실제로 정부는 사회에

서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학모형을 대학

이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특수성에 알맞도록 대학과 전공을 특성화하고 융복합

연구가 가능하도록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

고 있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의 교육적 이슈를 도출하고, 이러한 교육

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은 교육운영 체계를 어

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에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 그 범위는 학생선발에서부터 재학생 교육에 이르기

까지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적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학의 운영 체제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

안할 것이다.

Ⅱ.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1. 학령인구의 감소

2018년 5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230,704명으로 10년 전인 2007년 49,130,354

명에 비해 약 2백1십만 명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0년

대 초반부터 지속된 낮은 출산율의 여파로 같은 기간

초등학생의 경우 3,829,998명에서 2,674,227명으로, 중학

생의 경우 2,063,159명에서 1,381,334명으로 각각 감소하

고 있다.

이처럼 출산율 감소 및 학생 수 변화 추이를 감안한

다면 당연히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는 지속적으

로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합계출산율이 1.07∼1.3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

다. 이는 현재까지는 1990년대 초반의 한시적인 출산율

증가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

았지만,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

기 시작하는 2018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고교졸업생

및 대학진학자 수의 감소를 예측할 수 있다.

※ 출처: 교육부(2017)의 입학자원 추계 정책연구

그림 1. 대학 정원대비 입학자원 추정

Figure 1. Estimation of admission resources relative to the

college qu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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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출산율의감소로인해 [그림 1]과같이대학정

원대비입학자원을추정해보면 2019년을기점으로입학

정원에비해입학자원이현저히모자라는현상이나타나

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2. 대학교육의 보편화

고등교육의 보편화는 일반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취

학비율이 50%가넘으면보편화단계에접어들었다고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5년까지만 해도 대학 취학률

이 9.5%정도로엘리트형체제를유지하였으나, 불과 5년

후인 1980년에는취학률이 15%로증가하여대중화단계

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5년 후

인 1995년에는 취학률이 55%에 이르러 보편화 단계에

들어서게되었다. 특히최근에는 70%에육박하는상황에

이르렀다.[4]

표 1. Trow의 고등교육 단계에 따른 특징

Table 1. Features according to Trow's higher education

stages.

단계 엘리트형 대중형
유니버셜

엑세스형

고등교육기회 소수자의특권
상대적다수의

권리
만인의 의무

고등교육목적 인간형성 지식,기능전달 새로운경험제공

주요기능
엘리트와지배

성격 형성
사회지도층육성 국민의 양성

교육과정 고도로구조화 구조, 탄력화 비구조화

기관 특색 수준의 동질
수준의 다양

종합교육증대

극도의 다양

공통의수준상실

사회와대학의

경계
닫힘

상대적으로

희박 열림

경계가 모호

일체화

의사결정 소규모엘리트 이익집단 일반대중

학생선발 선발, 능력 능력,기회균등 만인의교육보장

대학관리 비전문대학인 관료 스텝 관리전문직

※ 출처: 김안나 외(2014)의 연구

고등교육의보편화과정에서나타나는이러한현상은

기존의 고등교육체제로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요구에 부

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

제가바로대학생들간의학업능력차이가크다는점이

다.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문화적 배경 및 학업 배경을

가진 대학생들이 한 강의실에 있기 때문에 전공 안에서

의격차도심하게나타난다. 뿐만아니라대학간과전공

간에도 점점 미분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학업

능력의차이가큰학생들이유입되어대학생들의기초학

력 저하문제도 함께 나타난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양질의 교육을 위한 걸림돌

이 되어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고등교육 인력 수급의 문

제와 직결된다. 사실 우리 대학은 급속하게 보편화 단계

로이동하였지만대학진학요건, 학생의진학및취업패

턴, 고등교육의목적과기능, 대학운영의형태등에서아

직도 엘리트형 단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제4차 산업혁명

오늘날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가장 큰 이슈는 4차 산

업혁명이다. 이 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기술혁신이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처

음언급된개념으로, 3차산업혁명을기반으로한디지털

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

이다.[5]

특히 4차산업혁명의키워드중하나인인공지능에대

해서 레이 커즈와일은 고삐 풀린 인공지능을 언급하며

“일단 세상에 등장한 강력한 AI는 죽죽 나아가면 힘을

늘릴 것이다. 그것이 기계적 능력의 근본 속성이기 때문

이다. 하나의 강력한 AI는 곧 수많은 강력한 AI를 낳을

테고, 그들은 스스로의 설계를 터득하고 개량함으로써

자신보다 뛰어나고 지능적인 AI로 빠르게 진화할 것이

다. 진화주기는무한히반복될것이고, 각주기마다더욱

지능적인 AI가 탄생함은물론, 주기에걸리는시간도 짧

아질것이다. 그것이기술진화의속성이다. 그러니까일

단강력한AI가등장하면초지능이하늘을찌를듯발전

하는 것은 그야 말로 시간문제이다.”라고 말하며 우리에

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6]

이러한시대가될수록서두에서밝힌것처럼미래사

회에 필요한 기술정보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존엄,

그리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이 더욱 필요한 것

이다. 특히, 게임중독, 온라인중독, SNS중독 등 지금도

온라인화, 디지털화로 인한 병폐들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교육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차 산업혁명사회로의 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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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인간의 피폐화, 소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다.[1]

4. 사회의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와 보편화 된 고등교육, 그리고 4차 산

업혁명으로인한경제·사회·문화등사회제분야의변화

는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외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서 예측한 각종 자료들을 종

합하면아래의 [그림 2]처럼, 고령화와저출산에따른인

구구조의 변화,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의 보급으로 개인

의 권한 신장, 지식 기반 사회의 진전으로 또 다른 수요

의창출, 국제화에따른인적교류및이동으로인한변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출처: 정광희(2014)의 연구

그림 2. 미래 사회의 거대한 변화와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

Figure 2. Huge changes in future society and the

environment of higher education.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대의 변화로 인해 대학

을 둘러싼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오늘

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

려운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예전의 패러다임에

근거해서 대학을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환경 변화에

따라나타나는현상을정확하게파악하여이해하고미래

를 예측한 다음 그에 맞는 맞춤형 방식의 교육운영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Ⅲ. 변화에 따른 교육적 과제

1. 입학자원의 범위 확장

대학의 구성원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입학

정원 대비 입학자원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이미 실감하

고 있다. 대학을 둘러싼 인구생태학적 환경도 많이 변

하여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학령기 인구가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은 성인학습자를 받

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입학자원

의 스펙트럼을 보다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인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

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국민의 생애단계, 경력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직업·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이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구조를 유연화하여 성인학습자

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러한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더라도 대학이 더 이상 고등

학교를 막 졸업한 학령인구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교육

을 준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7]

특히 19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대학의 대학진학

율은 25%정도의 수준이었다.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의 반대로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어려

웠던 인구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이들이

중·고령층이 되어 배움을 지속하고 교육 기회를 가

지기 위해서 고등교육으로의 진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고등교육이 문호를 개

방할 필요가 있다.

2. 내실 있는 교육의 제공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 개념이 상당

히 모호하다. 본 연구에서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교수자들의 교수역량, 학습자들의 교육에 대한 공감, 그

리고 대학의 교육풍토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적

과제를 제시한다.

그동안 대학은 교수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AEC사업, PRIME사업, CORE

사업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보면 교수역량

영역에 예산을 반드시 사용해야 할 정도로 교수역량의

강화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은 교수학습센터와 같은 교수지원 프로

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교수들

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에서의 교수역량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는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치, 예를 들어 프로그램 제공 건수와 만족도 등

에 안주하지 말고 교수들의 교수역량이 진정으로 개선

되고 나아졌는지에 대해서 교수자 개개인이 끊임없이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3, pp.217-224 August 31,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21 -

고민할 수 있는 장을 펼쳐주어야 할 것이다.

교수자들의 교수역량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생각하

는교육에대한공감또한내실있는교육을위해서중요

하다. 학습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는 관점이 아니라, 자

신의 행복과 인류의 발전을 위해 교육을 통해서 하루하

루 성장해 가야 한다는 관점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통해서 기술적인 것, 자기 직업에서 앞으로 발전

해가는법만을배우는것이아니라굳건히붙들고바꾸

지않을수록좋은가치를배울수있도록기회를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교육풍토 관점인데, 교육풍토는

짧은 고민으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몇

몇 유수의 대학들을 보면, 그 대학만의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서 다양하고 오래도록 노력을 한다.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에서 소개한바 있는 미

국의 세인트존스의 학생들은 4년 동안 고전 100권을 공

부한다. 교수가 주입식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철학, 정치이론, 신학, 역사, 경제 등다양한분야의 책을

스스로 읽고 생각하게 만든다. 학생들은 고전을 읽고 여

러 의견을 들음으로써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며, 그러한 것들을 에세이로

적음으로써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수업의 목

표는 책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책의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다. 또 4년 동안 고전만 공부하는 것이 아

니라 고전 세미나 이외에도 수학, 언어, 과학, 음악 수업

이 있으며, 모든 수업들이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토론을

기본으로 진행된다. 4년의 수업은결국에는 질문을통해

서자신을알아가는것이다. 무엇을모르는지, 왜이런생

각을 했는지, 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수업을 통해

서 스스로 배움으로써, 결국에는 자신의 가치관을 하나

씩정립해간다. 고전을많이읽고줄거리를외워서삶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전을 많이 생각하고 곱

씹음으로써 자신을 찾아나가기에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

도그것을지혜롭게풀어낼수있는것이다.[7] 이러한교

육풍토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UCLA의전총장도대학은실수할수있는최적공간,

인문학 가르쳐 상상력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도

전하고마음껏실수할수있는최적의공간이대학이며

이공계 학생들도 인문학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자유

로운상상력을이끌어낼수있다. 국제적이슈는심리, 윤

리, 가치의 문제가 결합되기 때문에 과학기술만으로 해

결될수없다. 이에 25%의시간만전공과목공부에쓰도

록 하고, 75%는 전공 외 분야, 특히 인문학을 배우도록

유도한다.[8]

이처럼 오늘날 대학은 미래 사회에 경쟁력을 갖춘 인

재로 키우기 위해서 그들의 교육철학에 근거하여 대학

나름의 교육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물론

대학교육의 근본을 살리기 위한 철학에 바탕을 둔 사례

를 제기했지만, 오늘날 대학 나름대로의 특성화와 발전

방향에맞추어이에부합하는교육풍토를조성하는것이

급변하는 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3. 역량 갖춘 인재의 배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은 사회의 변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인재에 대

한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

육보고서』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으

로 산업사회의 대량생산 방식 특성인 표준화, 규격화,

정형화된 교육 방향을 탈피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특성 변화인 다양성, 창의성,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다양

성, 창의성, 유연성을 핵심가치로 미래교육 콘텐츠는 창

의적 인지 역량, 인성적 정서역량, 협력적 사회역량, 생

애 학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의 초점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양교육, 전공교육, 비

교과활동에서 각각 글쓰기, 외국어, 컴퓨터 등 도구적

성격의 교양교육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영을 강조하

고 있다. 전공교육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문제해결과

정을 체험하게 하는 과목에서부터 캡스톤디자인을 적

극 활용해야 하며, 이에 더하여 문제해결력, 문제해결

과정, 컴퓨팅 사고를 체험하게 하는 교과 등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9]

4. 교육적 과제 이행을 위한 행·재정적 기반

대학은 무엇보다 교육력이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은 교육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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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학의 교육력이란 학생에게 작용하여 학습성

과 제고를 이끌어 내는 대학교육의 영향력이라고 정의

한 바 있다. 이처럼 대학의 교육력은 학생, 즉 학습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학습자의 성과제고를 위한 방

향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에서 교육의 성

과를 이루어내고 다양한 교육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서는 교수,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학습 및 진로지원,

교육인프라, 학사제도의 측면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

루어져야 한다.[10]

흔히 교수 요인은 강의의 질, 적절한 교수방법과 과

정, 교육과정은 다양하고 적합성 높은 교육프로그램, 평

가 및 환류는 적절한 학습 평가방법의 활용과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학습 및 진로지원은 진로 지원 체

제와 학업 지원 체제, 교육인프라는 학습장비 및 시설

과 교수자원 확보 및 학생에 대한 지원, 학사제도는 대

학의 학사관련하여 전공제도 운영방식과 졸업학점 등

을 의미한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범주와 요인이 존

재하지만 이 요인에 한정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하

여 과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대학에서의 교육은 충

분히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대학의 운영 체제 개선

대학의운영체제개선은앞장에제시한변화에따른

교육적 과제를 토대로 거시적, 혹은 미시적 관점에서 운

영 체제 개선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입학자원의 범위 확장, 즉성인학습자들에게대

학문호를개방한다는것은지금까지생각해온전통적인

대학운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일 수도 있다. 그만큼

어려운패러다임의전환을인정해야하는어려운일이다.

하지만 지식기반사회이며 평생학습사회로 사회 및 교육

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지금은 대학의 역할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성인학습자들

이수월하게대학진학을할수있도록관련법규를개정

해야한다. 예를들어,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의재직

연한을 축소하거나, 인문계고졸 출신자도 성인학습자전

형으로진학이가능하게하거나, 다양한선행경험학습에

대한학점인정의폭을넓힐필요가있다. 물론, 입학자원

의범위를확장함으로써대학에입학한이들을대상으로

대학의 학사조직을 보다 성인학습자 친화형으로 개편할

필요가있다. 예를들어, 단과대학을만들고학사운영조

직을본부차원에서운영할수있는전담조직으로개편

하는등성인학습자친화형편제, 교직원, 시설등을마련

해야 한다. 물론 성인학습자들에게 학위취득 과정을 다

양한 형태로 제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교육

과정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학에서 배운 재

능을 이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구

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앞서언급한것처럼내실있는교육을제공하기

위해서는교수자, 학습자, 그리고대학의변화노력이필

요하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패러다임 변

화에대해서이해해야한다. 예를들어, 미래교육의전망

으로비형식교육의비중이확대되는데, 가르치는사람과

배우는사람이학교와같은공식적장소에서잘짜인교

육체계로 진행하는 형식교육에 반해, 비형식 교육은 의

도성, 체계성, 지속성이 결여되거나 매우 약하며 학교교

육 이외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이르며, 학

교 밖 교육이라고도 한다. 교실 수업 감소, 온라인 교육,

재택학습, 탐방학습확대. 미래교수자의역할은지식전

수(teacher)가 아니라왜학습이필요한지를깨닫게해주

고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코칭(mentor)해주는 것으로

변화해야할것이며, 지식축적보다는지식판별과활용능

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 예로 와세다대학교는 교육과

정의 일환으로 테마컬리지를 운영하는데, 테마컬리지의

과목들은학문프로그램뿐만아니라테마별활동프로
그램을제공하고, 컬리지마다한가지학문의 ‘테마’를두

고, 그것과 관련해서 기초세미나, 강좌, 교과목외 활동이

있다. 이 테마컬리지의 주된 활동으로서, 모든 1학년 학

생들(2학년 학생들은 자리가 있을 때 참여 가능)을 대상

으로, 여러 학부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소그룹에 참여

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 테마에관련된지식의습득만

이아니라스스로조사․정리․발표․토론, 또한, 테마컬

리지 합동연습이나 심포지엄을 개최, 휴가중에 세미나

합숙이나 해외연수여행, 필드워크 등의 전체 활동이 행

해진다. 이 과정 속에서 앞서 언급한 교수자와 학습자에

게교육을통해서필요한부분, 그리고이러한과정을운

영하기 위한 대학의 올바른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

들이 모두 깃드는 것이다.

셋째,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체제가 학생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많

은 것을 외우게 하는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야 한다. 토론과 발표가 가능하고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

고의견을개진하고직접실행할수있는교육의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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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현장에서 많이 나타나야 한다. 교수자의 일방적인

지식전달로는더이상미래사회가요구하는인재를육

성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처럼 수업에서의 미시

적인 방법의 변화를 통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것도중요하지만, 우리가한가지되새겨볼부

분이있다. 예를 들어, 사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미래

교육방향과핵심가치에서언급하고있는내용들을보면,

각 대학에서 인문학 교육을 통하여 키워야 할 인문역량

의 정의에서 대부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 정서적, 건전

한가치관, 사고의 폭, 다양성, 도덕성, 봉사의실천과 맥

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대학이 제시하는 인

문역량 요소는 문화적 소양, 도덕성 및 윤리, 교양능력,

가치관정립, 인문학적소양, 철학적사고, 역사지식, 윤리

의식, 문화적 감성, 봉사정신 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4차산업혁명시대에필요로하는인재상과대학이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키우고자 하는 인재상과 맥을 같

이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이는그만큼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어야 성장시킬 수 있는

인문역량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결국 교양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양교육을 통해서 함양할 수 있는 소양이라는 사실을

거부할 수는 없다.

넷째, 교육적 과제 이행을 위한 행·재정적 기반과 관

련하여대학의교육력을강화하기위해서다양한범주와

요인을 고려하면서 변화의 노력을 꽤해야 한다. 이에 각

범주별로최소한의변화시점을제안해보면교수활동에

서 교육목표로 설정된 학습성과를 학습자들이 획득하도

록이끄는교수활동의질, 고차적사고능력, 다양한수업

방법의 활용, 다양한 강의매체 활용이 최소한의 기준일

것이다. 교육과정은 전공, 교양, 비교과교육과정을 포함

하여취업지원교육과정, 외국어학습지원교육과정, 국제

이해 교육과정 등을 포함해야 한다. 학습자들에게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취업·학

습상담, 심리상담 등의 취업관련 학생지원 서비스가 적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련 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습자

들의학습지원뿐만아니라장학급지원과관련된지원도

학습자들의보다나은학습을위한토대가될수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한총체적인평가와환류체제가가동되

어야 할 것이다. 교수의 교육활동과 학습자들의 학습 경

험을평가하고개선할수있는평가및환류체제와이에

대한 적절성,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

호작용이 중요하다.

Ⅴ. 결 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학습자 구성의 다양화,

학령인구의 감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제

분야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대학은 이전의 교육

패러다임에 근거한 운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의 교양교육과 전공교육, 학부교육과 대

학원 교육, 전문인과 직업인 양성 등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다양한 학습자 구성원들의 요구를 어떻

게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인지 등 교육과정과

교육의 특성화, 그에 따른 질 관리 등, 대학 교육 전반

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하드웨어적인 교육과정을 틀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연구에 의하며 사실, 세상이 더욱 디지

털화되고 첨단 기술화될수록, 우리는 친밀한 관계 및 사

회적 연계에서 비롯되는 인간적 감성을 더욱 갈구하게

됨.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개인과 집단이 기술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인간이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사회

적능력에악영향을끼칠수있다는우려역시커지고있

다.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2010년 미시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대

학생들의 공감능력이 20∼30년 전 학생들과 비교해서

40%나 떨어졌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공감능력의 저하

는 대부분 2000년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MIT 대학교의 셰리 터클 교수에 따르면 또한

10대 청소년 가운데 44퍼센트는 운동경기를 할 때나 가

족 혹은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온라인

세상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것을 밝혀냈다. 서로 얼굴

을 맞대고 하는 대화는 온라인 소통으로 밀려났고, 온

라인 미디어에 휩쓸린 젊은 세대 전체가 타인의 말을

듣거나 눈을 맞추거나, 타인의 몸짓을 이해하는 데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공포심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실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수업에서는 직업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게을

리하면 안 될 것이다.[11]

포레스터 카터는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두 개의 줄기를 가진 한 그루의 나무

와 같다고 하면서, 한 줄기는 기술적인 것으로, 자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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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앞으로 발전해가는 법을 가르친다. 그런 목적이

라면 교육이 최신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

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줄기는 굳건히 붙들고 바꾸지

않을수록 좋은 것으로 그것을 가치라고 불렀다. 정직하

고, 절약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

보다 중요하다. 만일 이런 가치들을 배우지 않으면 기

술면에서 아무리 최신의 것들을 익혔다 하더라도 결국

아무 쓸모도 없다. 사실 이런 가치들을 무시한 채 현대

적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그 현대적인 것들을 잘못

된 일, 부수고 파괴하는 일에 더 많이 쓴다고 하였

다.[12]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문학을 통해서 키울 수

있는 가치의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신영복은 그의 저서 『나무야 나무야』에서 “대학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종속의 땅이기도 하

지만 그 연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라

고 하다”라고 말했다.[13] 대학에서 교육을 통하여 기존

사회의 벽을 허물고 한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학

생들이 새로운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가

능성의 땅으로서 역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사회의 제 영역에서 변화가 심하여 그 기준을 세

우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대학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학령인구의 감소와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사회 제 영역의 변화에 따른 교육패러다

임의 변화를 가늠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학 운영

체제에 대해서 제고하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 한 교육적 과제와 운영 체제는 현재

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를 토대로 미래의 변화를 이끌

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시대와 사회

의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학 발전의 방향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대학의 자율적인 변화와 개

혁의 의지를 일으키고 보다 선진화된 대학으로 거듭나

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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